
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7 년 07 월)  

주제 ：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

 

1. 내용 

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 억원을 

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 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

제도입니다.  

2.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

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 입니다.  

-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

면제자가 아닐 것 

-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(은행업무 

관련 계좌, 증권계좌, 파생상품계좌, 그 밖에 금융계좌)를 보유할 것 

-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

산정액의 합이 10 억원을 초과할 것 

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. 

- (외국인 거주자)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 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수를 

둔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하인 자 



- (재외국민)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 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

합계가 183 일 이하인 자(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대상임) 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공공기관 

- 금융회사 등 

-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

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

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

- 금융투자업관계기관, 집합투자기가,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, 채권평가회사, 

금융지주회사, 외국환업무취급기간,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

 

 

  


